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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지역 주유소 세녹스 항의파업
주유소협회, 12월26일 동맹휴업 … “유사휘발유 범람으로 매출급감”

전국주유소협회(회장 이만덕)가 <세녹스> 등 유사휘발유 범람에 항의하며 광주․전남지역 1000여개 주유소

들이 12월26일 하루 동안 일제히 동맹휴업을 벌일 예정이다.

주유소협회는 11월20일 세녹스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내려진 뒤 광주․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유사휘발유 

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단 광주․전남지역부터 동

맹휴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.

주유소협회는 당초 2004년 1월1일부터 전국 1만1000여개 주유소들이 일제히 동맹휴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

나 광주․전남지역에서 특히 유사휘발유 폐해가 극심해 기일을 앞당겨 동맹휴업을 실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. 

주유소협회 관계자는 “광주․전남지역에서 유사휘발유 범람으로 주유소 매출이 30% 이상 급감하는 등 피해

가 심각한 상황이며 일단 광주․전남지역의 동맹휴업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여타 지역도 동참할지 여부를 결

정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주유소협회는 11월27일 ▷휘발유 교통세 폐지 또는 인하 ▷세녹스 미납세금 강제징수 ▷범람하는 유사석유

제품 단속대책 수립 등 3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, 2004년 1월1일부터 동맹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한 

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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